
40 October 14, 2019   Vol. 1285

판다? 개!!!

★ 깔깔 포토

유머

[어떤 계산법] 
술 취한 남자가 기차에 올라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.

“서울서 대전까지 몇 시간 걸리나요?”

“약 두 시간쯤 걸립니다.”

술 취한 남자가 되물었다.

“그러면 대전에서 서울까지는요?”

승무원이 화가 나서 대답했다.

“당연히 똑같이 두 시간이지요!?”

“다르죠!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일주일 떨어져 있지

만 새해와 크리스마스는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.”

[어머니의 고품격 유머]
어느 날 저녁, 콩밥을 먹었는데, 내 밥그릇에 무지 큰 

콩이 들어 있었다.

그걸 보신 어머니의 유머.

“와~~킹콩이다!”

[이별가]
1010 : 열열이 사랑했던 그녀가 

99 :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서 

88 : 팔팔하게 젊은 놈하고 

77 : 칠칠치 못한 나를 버리고 

66 : 유유히 떠나버렸다 

55 : 오오! 

44 : 사사로운 감정은 잊으리라 

33 : 삼삼하게 생각나는 그녀의 모습! 

22 : 둘이서 걷던 돌담길 

11 : 일일이 생각해서 무엇하리 

00 : 영영 가버린 그녀를……

[요리학원]
부인1 : 매일 어디 다니세요? 

부인2 : 저요? 요즘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는 얘기를 

하길래 학원엘 좀 다녀요.

부인1 : 아~ 요리학원에 다니시는군요?

부인2 : 아뇨!! 유도학원에요.

 

[식성]
사자가 등장하는 영화 장면에서 한 남자가 엑스트라 

역할을 맡게 되었다.

감독이 막 촬영을 시작하려는 찰나 그 남자가 다급

하게 소리쳤다.

“저, 이 역할 포기할래요! 저 사자를 못 믿겠어요! 무

섭다고요!”

그러자 감독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.

“여보게. 저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길들이기 위해 우

유만 먹여 길렀다고. 그러니 절대 자네한테 해를 끼치

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시작하게나.”

 

그러자 사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다. 

“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랐죠. 하지만 

성인이 되고 나니 이따금 고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”

  

[미래를 준비한 도둑]
한 도둑이 여성 의류를 특집 기사로 다룬 잡지를 가

판대에서 훔치다가 붙잡혔다. 

경찰이 물었다.

“왜 패션잡지를 훔쳤지?” 

도둑이 답했다.

“제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.

 

그러자 경찰은“그건 별로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!”

라고 소리쳤다.

도둑이 말했다. 

“잘 아시다시피 저는 소매치기에요. 그러니까 내년에 

출시될 옷은 어디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지 알아야 한

다고요.”

[법정에 선 남자]
남자가 부인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. 

재판장이 물었다. 

“왜 부인을 죽였나요?”

남자는 흥분해서 말했다. 

“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지 뭡니까? 그래서 

너무 분해서 총을 쐈어요!”

재판장이 묻고 남자가 대답한다. 

“그럼 그 상황에서 댁의 부인과 바람을 함께 폈던 남

자 중에 누가 더 밉던가요?”

“그 남자 놈이 더 미웠어요.”

“그런데 왜 남자를 죽이지 않고 부인을 쐈어요?”

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.

“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. 하지만 그러다가는 

여러 놈 죽이겠더라고요.

[연애의 무덤]
무지무지 정열적인 로맨스 영화를 보고 나오던 부인

이 감격어린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.

“여보, 정말 근사한 영화죠? 우리도 그처럼 근사하게 

사랑을 했으면.”

그러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.

“흥! 그 영화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데서 끝

났단 말야. 알겠어?”


